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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 215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그리고 애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집단간 평균비교, 상관관계 그리고 다중회귀분

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의 특성 중 성별(t=3.200, p<.002), 연령(t=4.037, p<.001)과 기질(F=4.614, p<.011)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 중 연령(F=18.028, p<.001)과 학력(F=4.241, p<.016)에 따라 애착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애착은 사회적 지지(r=.507, p<.001) 및 모아상호작용(r=.57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애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아상호작용(β=0.361, p<.001), 사회적 지지(β=0.309, p<.001), 연령(30세미만)(β=-0.370, p<.001) 

그리고 결혼 기간(10년 미만)(β=-0.179, p<.033)이었다. 애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infant-toddler and mother, 

social suppor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on mother-child attachment. A descriptive study was implemented, and data 

were gathered from March 1 to September 30, 2016. The subjects were 215 mothers whose children were in infancy 

or toddler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mother-child interaction and attachment. SPSS 24.0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tergroup comparisons 

of average score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verage 

attachment scores according to gender (t=3.200, p<0.002), age (t=4.037, p<0.001) and temperament (F=4.614, p<0.011) 

were observe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toddlers, as well as according to age (F=18.028, p<0.001) and 

academic credentials (F=4.241, p<0.016)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 Attachment was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r=0.507, p<0.001) and with mother-child interaction (r=0.571, p<0.001). The factors that affected attachment 

were mother-child interaction (β=0.361, p<0.001), social support (β=0.309, p<0.001), age (under the age of 30)(β

=-0.370, p<0.001) and marriage duration (less than 10 years)(β=-0.179, p<0.033).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interaction programs that bolster social support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that exert a crucial influence on 

attachment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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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애착(attachment)이란 강렬한 정서적 유대관계이며

애정적 결속으로, 인간의 발달단계 중 영유아 시기는 애

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이 시기에는 영유아

가 보내는 신호에 변함없이 반응을 보이는 대상인 주 양

육자가 애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

는 안정적인 애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2]. 어머

니와 형성한 애착의 질이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와 영유아 자녀의 애착은 아동

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이 있다. 주 양육자의 특성인 양육자의 양육행동, 성

격, 애착유형, 민감성,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경험 등이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물

질적 혹은 정보적 도움, 신체적 안락 그리고 문제해결 도

움 등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

는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자

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

나[4], 애착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렇듯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히 주 양

육자의 특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양육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5]. 

이전에는 애착을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결속

같은 일 방향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지금은 영유아

는 부모에게 애착되고, 부모는 영유아에게 애착하는 상

호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6]. 이에 따라 애착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모아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모아상호작용은 모아관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역동적 상호조절과정

이다[7]. 모아상호작용은 아동이 인지적, 사회‧정서적으

로 발달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모아간의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하여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아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은 모아간의 애착

과 영아의 수면양상,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자녀에 대한 소중함과 양육자의 기대

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8].

애착과 관련된 연구로는 어머니 애착척도 개발[9], 애

착안정성과 영아발달의 관련성[10], 교사와의 애착관계

[11],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변인에 관한 연구[3] 

등이 이루어졌다.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영유아

와 어머니의 애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 사회적 지지 및 모아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유

아와 어머니의 특성,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의 관

련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애착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5], 

애착과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 양육자의 개인

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양육환경까지

포함하여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아애착과 모아상호작용을 주 양육자의 개인적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 체계의 역동적 문제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모아애

착과 모아상호작용에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아

니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요인을 함께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아애착과 모아상호작용을 위한 중재프로그

램 개발에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사

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2)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

지, 모아상호작용그리고애착의차이점을분석한다.

3)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그리고 애착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다.

4)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그리

고 모아상호작용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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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1.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

로 일반적 질환이나 신체적 기형이 없는 자, 다문화가정

아닌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였

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

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성,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

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program (v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3개의 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므로 유의수준

(α)=.05, 독립변수 13개,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0.15, 

검정력(power)=0.95로 했을 때, 필요한 표본의 수가 194

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를 수락하고 자

료수집에 응한 대상자는 총 219명이며 불확실한 답을

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215명의 자료를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2.1.3 연구 도구

2.1.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Park[12]이 개발한 척도로 정

서적(6문항), 정보적(5문항), 물질적(4문항) 그리고 평가

적(1문항) 지지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

을 의미한다. Park [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다.

2.1.3.2 모아상호작용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Barnard[13]의 Nursing 

Child Assessment 도구 중 출생에서 3세까지의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Teaching Scale을 참조

하여 Im[14]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 30문항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Im[14]의 연

구에서 Cronbach' s α =.8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1.3.3 애착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

착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Hwang과

Jung[9]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적 어머니 애착측정도구

를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긍정

적 정서(6문항), 자기희생적 온정(4문항), 냉담반응(3문

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 한다. 총점을 구할

때, ‘냉담’요인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Hwang과 Jung[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다.

2.1.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였으며, 자료 수집은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5개 어린

이집, 소아과 등의 기관에 공문을 통한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어린이집, 소아과에 내원한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해당 기관장 또는 담당교사가 주 양육자인 어머

니에게 설문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 요청에 응한 220명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219부의 설문지를 수

거하였으며, 불확실한 답을 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

종 2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영유아 특성, 어머니 특성, 생태학적 특성, 

모아상호작용과 애착을 조사하였다. 영유아 특성으로 영

유아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와 기질을, 어머니 특성으로

성별, 교육수준과 직업유무를 조사하였다. 생태학적 특

성으로 가족 종류, 월수입, 결혼 기간, 자녀수 그리고 사

회적 지지를 조사하였다. 

2.1.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실

수,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

작용, 애착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모아상

호작용, 애착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

후 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애착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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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

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영유아 특성, 어머니 특성 그

리고 생태학적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영유아 특성은 성

별은 남자가 105명(48.8%), 여아가 110명(51.2%)이었

고, 206명(95.8%)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기질은 171명(79.5%)이 순하거나, 보통인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은 30세 이상이 148명

(68.8%)명, 대졸 이상이 164명(76.3%),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96명(44.7%)이었다. 생태학적 특성으로 핵

가족이 204명(94.9%), 월수입은 300미상이 145명

(67.4%),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이 149명(69.3%) 그리고

자녀수는 2명이하가 203명(91.6%)이었다. 사회적 지지

는 평균 3.55점, 모아상호작용은 평균 3.73점, 애착은

4.22점이었다(Table 1). 

2.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

작용과 애착

연구 결과 영유아의 특성 중 성별(t=2.515, p<.013)과

연령(t=3.142, p<.002)이, 어머니의 특성은 연령(F=8.576, 

p<.001)이, 생태학적 특성으로자녀수(F=4.479, p<.011)에

따라 사회적 지지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가 여아일 때보다, 연령이

12개월 미만이 12개월 이상보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30대에서 40대 미만인

집단이 30대 미만인 집단보다,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

가 1명인경우보다어머니의사회적지지가높게나타났다.

영유아의 건강과 기질, 양육자의 학력과 직업유무 그

리고 가족형태, 월수입, 결혼 기간에 따라 사회적 지지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유아의 특성 중 성별(t=3.200, p<.002), 연령(t=4.037,

p<.001), 건강상태(F=3.156, p<.045)와 기질(F=4.614, 

p<.011)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 중 연령(F=18.028, p<.001)

과 학력(F=4.241, p<.016)에 따라 모아상호작용 평균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가 여아일 때보다, 연령이 12개월 미만이 12개

월 이상보다,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가 매우 좋은 경우

보다 그리고 기질이 보통이 경우가 까다로운 경우보다

모아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의 연령이 30대에서 40대 미만인 집단이 30대 미만인

집단보다, 고졸이 전문대졸보다 모아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특성 중 성별(t=2.868, p<.005), 연령(t=2.933,

p<.004)과 기질(F=7.002, p<.001)이, 양육자의 특성은

양육자의 연령(F=17.964, p<.001)과 학력(F=3.913, p<.021)

에 따라애착평균값이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Children’s characteristics

Children’ gender
Male 105(48.8)

Female 110(51.2)

Children’ age

(month) 

≤12 127(59.1)

>12 88(40.9)

Children’ health

Very good 103(47.9)

Good 103(47.9)

Moderate 9(4.2)

Children’ 

temperament 

Good 59(27.4)

Moderate 112(52.1)

Fastidious 44(20.5)

Mothers’ characteristics

Age(year)

≤30 67(31.2)

31～35    71(33.0)

36～40 56(26.0)

≥36 21(9.8)

Education

High school 51(23.7)

College 88(40.9)

above University 76(35.3)

Job
None 119(55.3)

Have 96(44.7)

Ec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type
Nuclear family   204(94.9)

Etc. 11(5.1)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17(7.9)

201～300 53(24.7)

301～400 62(28.8)

401～500 51(23.7)

≥501 32(14.9)

Marriage duration 

(year)

1～5 51(23.7)

6～10 98(45.6)

11～15 55(25.6)

≥16 11(5.1)

Children number

(person)

1 79(34.0)

2 124(57.7)

≥3 18(8.4)

Social support 3.55±0.71

Mother-toddler interaction 3.73±0.76

Attachment 4.2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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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가 여아일 때보다, 연령이 12

개월 미만이 12개월 이상보다, 기질이 보통인 경우와 매

우 좋은 경우가 까다로운 경우보다 애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연령이 30대 이상인 집단이

30대 미만인 집단보다, 고졸이 전문대졸보다 애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및 애착의 상관

관계

애착은 사회적 지지(r=.507, p<.001) 및 모아상호작용

(r=.57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r=.49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for social support,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attachment          (N=215)

Attachment
Social 

support

Mother

-toddler

interaction

Attachment 1
.507*

<.001

.571*

<.001

Social support 1
.499*

<.001

Mother

-toddler 

interaction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ocial support Mother-toddler interaction Attachment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Infants-toddlers’ characteristics

Children’ 

gender

Male 3.68±0.69 2.515

(.013)*

3.90±0.72 3.200

(.002)*

4.38±0.73 2.868

(.005)*Female 3.44±0.71 3.57±0.76 4.10±0.82

Children’ age

(month) 

≤12 3.68±0.71 3.142

(.002)*

3.90±0.72 4.037

(<.001)*

4.35±0.78 2.933

(.004)*>12 3.38±0.67 3.49±0.74 4.03±0.79

Children

health

Very gooda 3.50±0.65
0.696

(.500)

3.68±0.76 3.156

(.045)*

a<c

4.15±0.78
1.454

(.236)
Goodb 3.61±0.74 3.73±0.74 4.27±0.80

Moderatec 3.56±0.88 4.33±0.71 4.56±1.01

Children’ 

temperament 

Gooda 3.56±0.65
1.243

(.291)

3.76±.73 4.614

(.011)*

b>c

4.39±0.70 7.002

(.001)*

a,b>c

Moderateb 3.61±0.71 3.83±.75 4.29±0.76

Fastidiousc 3.41±0.76 3.43±.76 3.84±0.91

Mothers’ characteristics

Age(year)

≤30a 3.22±0.55
8.576

(<.001)*

a<b,c

3.24±0.65
18.028

(<.001)*

a<b,c

3.70±0.76
17.964

(<.001)*

a<b,c,d

31～35b    3.69±0.69 3.97±0.72 4.42±0.73

36～40c 3.79±0.68 4.02±0.70 4.57±0.57

≥41d 3.52±0.93 3.71±0.56 4.29±0.90

Education

High schoola 3.59±0.78
0.265

(.768)

3.90±0.70 4.241

(.016)*

a>b

4.39±0.80 3.913

(.021)*

a>b

Collegeb 3.51±0.68 3.56±0.81 4.05±0.83

above Universityc 3.57±0.70 3.82±0.69 4.32±0.73

Job
None 3.55±0.66 0.167

(.867)

3.66±0.77 1.436

(.152)

4.23±0.74 -0.074

(.942)Have 3.56±0.77 3.81±0.73 4.22±0.87

Ec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type
Nuclear family  3.55±0.72 -0.398

(.691)

3.73±0.76 -0.395

(.693)

4.23±0.80 0.949

(.344)Etc. 3.64±0.50 3.82±0.75 4.00±0.77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3.18±0.05

1.658

(.161)

3.47±0.62

1.502

(.203)

3.82±0.95

1.739

(.143)

201～300 3.68±0.08 3.83±0.70 4.33±0.71

301～400 3.56±0.07 3.84±0.68 4.31±0.80

401～500 3.55±0.67 3.69±0.88 4.22±0.78

≥501 3.53±0.76 3.56±0.80 4.09±0.86

Marriage 

duration 

(year)

1～5 3.35±0.72

2.017

(.113)

3.55±0.78

2.091

(.102)

4.10±0.83

2.407

(.068)

6～10 3.58±0.69 3.73±0.70 4.15±0.79

11～15 3.67±0.70 3.82±0.84 4.38±0.73

≥16 3.64±0.81 4.09±0.54 4.64±0.92

Children 

number

(person)

1a 3.36±0.63 4.479

(.012)*

a<b

3.58±0.73
2.465

(.087)

4.04±0.82
2.935

(.055)
2b 3.66±0.71 3.80±0.74 4.32±0.75

≥3c 3.61±0.85 3.89±0.90 4.28±0.96

Table 2.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attach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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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불연

속 변수(영유아의 성별, 나이, 건강, 기질 및 어머니의 나

이, 교육수준, 직업, 가족형태, 월수입, 결혼기간, 자녀수)

는 가변수 처리한 후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과 함께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아상호작용, 사

회적 지지, 어머니의 특성인 연령과 결혼기간으로 나타

났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애착(y)=1.978+0.362*

모아상호작용+0.308*사회적 지지-0.367*연령(30세 미

만)-0.185*결혼기간(10년 미만)이었다. 대상자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이 유의하고

(F=40.601, p<.001) Durbin- Waston test 결과는 1.750

로 2 근처에 있어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회귀표준화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분산팽창계수

(VIF)는 1.0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독립성을 확

인하였으며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99이고 분산확대지수(VIF)는

1.01～1.51으로 10보다 낮았고, 상태지수의 가장 큰 값

이 16.27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6. 본 모형의 설명력

은 43.6%이었다.  

2.3 논의

모아애착은 양방향의 정서적 결속이며, 사회적 관계

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므로[15],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모아상호작용, 사회적 지지, 연령, 결

혼기간으로, 이 중에서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아상호작용이었다. 이

전 연구[16]에서도 모아상호작용이 애착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모아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아지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즉,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이 영아가 출

생하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7], 출생 이후 모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

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아상호작용이 높을

수록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의 문제를 잘 인지할 수 있

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모아애착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안정적인 모아애착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모아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사정이 필

요하고,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중재의 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17]과 Lee와

Kwon[18]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인 경우 출

근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어렵고, 생후 초기 영아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서 어머니가 직업

이 있는 것이 모아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

일지라도 모아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면 안정적인 애

착 형성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19, 20]이 확인되었

다.  이에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영

유아 어머니와 다른 발달단계의 자녀 양육 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애착형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

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애착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21,22]와 유

사하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물질적

또는 정보적 도움, 문제해결 도움, 가치인정 등으로 다양

하게 기술될 수 있는데, 어머니에게 있어 의미 있는 타인

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와 영유아의 관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또한, 사회

Predictors β t p R2 adjusted R2 F(p)

Constant 1.978 6.884 <.001

Mother-toddler interaction 0.362 5.355 <.001 .326 .322 101.816(<.001)

Social support 0.308 4.504 <.001 .391 .385 68.098(<.001)

Age(<30 year) -0.367 -3.643 <.001 .424 .416 51.715(<.001)

Marriage duration(<10 year) -0.185 -2.201 .029 .436 .425 40.601(<.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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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22], 모아애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취업모를 대상으로 영유

아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살펴본 Lee[23]의 연구

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모아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나,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모아애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가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취업 기혼여성의 자녀 양

육 부담감을 줄이고자 정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

지만, 아직은 취업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하

기에는 사회적 지지가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취업 기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시스템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0]. 또한, Bea 와 Kim[24]의 연구에서 모아의 긍정적

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배우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

고 있어[24], 모아애착관계에서 배우자의 역할 및 지지

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일지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

한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연령과 결

혼기간이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애착행

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5]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26]와는 차이

가 있는 연구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에서 연령

이 30세 미만인 경우는 30세 이상인 경우보다 사회적 지

지, 모아상호작용 및 모아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

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10년 이상인 경우보다 사

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및 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에서 30세미만의 집단은 결혼

기간은 10년 미만이며, 초산모인 경우가 많았다. 초산모

의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27], 보 연구대상자에서 연령이 30세 미만이고, 결혼기

간이 10년 미만인 초산모 집단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

면서 모아상호작용이 낮고, 모아애착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아이의 기질이 순하거나 보통인 경우가

까다로운 경우보다 모아상호작용과 모아애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화를 잘 내고 쉽게 감정에 좌

우되는 경우 달래기가 힘들고, 영유아를 달래느라 지나

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양육자는 지치게 되어 까다롭고

극단적인 기질의 아동과 어머니는 부정적 애착을 하게

된다[28]. 반면에 아동이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자는 양육의 성공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애착이 나

타날 수 있다[29].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양육 시 애착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영유아가 남아인 경우와 12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영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 모아

상호작용, 애착은 서로 다른 결과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

[23,25,27],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결과 모아애착은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

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

고, 영유아 자녀와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

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애착관련 연구결과들[8]과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아애착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및 모아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형성하는 긍정적인 애착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애착

은 단지 영유아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뿐

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애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결혼기간, 사회적 지지 및 모아상호작용이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은 애착을 높이는 가

장 중요한 변수이었다. 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및 모아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본 연구결과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자의

특성인 연령, 결혼기간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

작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영향요인들에 의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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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행위의 전체 설명력은 43.6%이었다.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성별, 연령, 기질적

특성과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애착능력을 증진시키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모아상호작

용 및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함으로서 애착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와 자녀

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돕고,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

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올바른 애착 행동을 이

끌어주는데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모아애착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영

유아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

려하고 구조모형을 통한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지지 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배우자, 가족, 친구 및 정

부 등으로 구체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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